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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“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~”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그룹의 

노래가 젊은 층에게 유행이라고 한다. 노래 속에서는 돈이 없어 짜장면 

한 그릇만 시켜 자식에게 먹이는 어머니를 묘사한다. 슬픈 경험에서 나온 

노래였지만, 모두가 사랑하는 짜장면에는 추억 속 특별한 날을 떠올리게 

하는 힘이 있다.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는 서민의 음식, 

짜장면 이야기를 들어보자.  

글 조인숙

특별한 날 먹던 추억의 음식

짜장면

이삿날엔 짜장면이 최고

친구가 부모님집에서 독립했다. 세탁기부터 냉장

고까지 풀옵션인 집이라 짐이 많지 않았다. 그래

도 우리 중 첫 독립이라고 시간이 되는 애들이 돕

겠다고 주말을 할애했다. 이미 깨끗했지만, 혹시 

몰라 몇 번씩 더 닦고, 짐을 풀어 정리했다. 아직 

욕심이 없어서인지 짐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났

다. 독립한 건 친구인데, 왜 내가 뿌듯한지 모르겠

다.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고 나니 허기졌다. 다른 

친구 뱃속에서는 연신 ‘꼬르륵’ 소리가 들린다. 모

두의 배에서 밥 달라고 난리다. 

“크크크, 배고프지? 뭐 먹을래?”

“야, 당연히 짜장면이지! 탕수육도 추가!”

주문하기 무섭게 음식이 도착했다. 아는 맛이 더 

무섭다 했던가. 배달기사가 내려놓는 윤기가 좌르

르 흐르는 검은 짜장면을 보고 있으니 더욱 배가 

고파졌다. ‘빨리 내려놔 주세요. 먹고 싶어서 현기

증 나요.’ 마음속으로만 외치고 만다. 나만 그런 게 

아닌지, 친구들도 모두 음식만 보고 있다. 

자리를 잡고 앉긴 했는데, 마음과 달리 그릇을 싼 

랩은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인다. 조바심 내던 차에 

성격 급한 친구는 기어이 사고를 친다. 랩을 잊고 

간짜장 소스를 그 위로 부어버린 것. 덕분에 오랜

만에 배를 잡고 웃었다. 배달기사가 적당한 때를 

맞춰왔다. 면이 하나도 불지 않았다. 달콤짭조름

한 짜장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니 콧노래가 절

로 난다. 여기 맛집이네. 역시 땀 흘린 뒤 먹는 음

식이 최고다. 친구는 이 중국집을 앱에 즐겨찾기 

해놨다. 동네 맛집 하나 찾았다며. 

모두가 사랑하는 까만 면 음식 

그런데, 이삿날엔 왜 짜장면을 먹을까? 이사하는 

날뿐이랴. 어린 시절 입학식과 졸업식이 끝난 뒤에

는 항상 짜장면을 먹었다. 당시에 짜장면은 특별

한 날 먹는 음식이었다.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이

러니하게 당구장에서 자주 먹었다. 당구는 못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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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만 친구들 따라 간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주문

해 먹었다. 게임에서 진 사람이 게임비는 물론 짜

장면값도 내는 건 당연지사다. 게임에 참여하지 

않은 사람들 음식값도 낸다. 명절 고스톱판에서

도 개평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. 규칙은 몰라

도 게임 관전은 언제나 재밌었다. 

특별한 날이면 먹는 짜장면은 춘장과 야채·고기

를 기름에 볶은 것을 국수에 비벼 먹는 한국식 중

화요리다. 중국 요리인 ‘작장면’이 한국식으로 현

지화된 것이 짜장면이다. 작장면은 춘장이 아닌 

두반장을 돼지기름에 볶아 국수에 얹고 약간의 채

소를 얹어 먹는다. 단맛은 없고 짠맛과 향신료 맛

이 강하다. 반면 한국 짜장면은 윤기가 흐르고 단

맛이 난다. 옥수수나 삶은 달걀(메추리알인 곳도 

있다) 혹은 지역에 따라 달걀후라이가 올라가는 

것도 한국식이다. 

짜장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82년 

임오군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청나라 군인들과 

중국 상인들이 함께 국내에 들어왔다. 전쟁이 끝

난 이후에도 상인들은 중국 음식을 팔며 자리를 

잡았다. ‘짜장면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판매되기 

시작한 곳은 1905년 개업한 ‘공화춘’으로 알려져 

있다. 공화춘은 일제강점기 중국 음식의 대명사로 

불렸고, 뒤이어 많은 중국 음식점이 생겨났다. 이

후 100여 년간 짜장면은 우리 입맛에 맞게 바뀌면

서 식문화에 완전히 스며들게 됐다. 어릴 때는 짜

장면이 중국 음식이라 생각했다. 좀 더 크고 나서 

방송을 보니 짜장면이 한국 음식이라고 한다. 중

국인들도 한국 음식이라 생각한단다. 유래는 중

국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나 다름없다. 

우리 입맛에 맞춰 바뀌어 왔으니 말이다. 누군가

의 표현을 빌리자면 ‘귀화’ 음식이다. 

한동안 표기법이 논란이 된 적 있다. ‘자장면’을 표

준어로 정했다가 2011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

는 ‘짜장면’도 공식 표준어로 인정했다. 이제는 둘 

다 맞는 말이다. 역시 자장면보다는 짜장면이라고 

해야 더 맛있는 느낌이다. 뭐, 자장면이면 어떻고 

짜장면이면 어떠냐. 맛있으면 그만이다. 

대한민국 짜장면전도

인천 하얀짜장

인천 차이나타운에서 2014년부터 선보인 짜장

면이다. 하얗지는 않고 옅은 갈색이다. 백년짜장

이라고도 한다. 백년 전 춘장이 개발되기 전의 요

리를 재현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. 일반 

짜장면과 달리 뒷맛만 약간 짭짤한 맛이 난다. 

청도 사찰짜장

스님이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짜장면으로 채식

짜장이라고도 불린다. 고기나 동물성 기름은 안 

들어가고 오신채에 속하는 채소도 모두 뺀다. 버

섯이나 대두단백을 넣는 것으로 고기를 대체한

다. 담백하고 고기 없이도 의외로 훌륭한 맛을 

선보인다. 

전주 물짜장&된장짜장

된장짜장은 춘장 대신 된장을 사용한다. 일반 짜

장과 달리 맛이 부드럽고 느끼함이 덜하다. 물짜

장 역시 춘장 대신 해물과 고춧가루를 사용한다. 

전분을 많이 넣어 걸쭉하다. 두 짜장면 모두 전라

북도 일대의 몇몇 중국집에서만 팔고 있어서 지

역 주민만 아는 유니크한 메뉴다.

제주 톳짜장

우리나라 최남단 작은 섬, 마라도에서 맛볼 수 있

는 짜장면이다. 신선한 해산물과 오독오독한 식

감을 자랑하는 톳이 한가득 들어간다. 해산물이 

많이 들어 있지만 전혀 비리지 않으며 톳 특유의 

씹히는 맛이 매력적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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